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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양 수 진(군산대 석사)․임 춘 희(군산대 교수)

본 연구는 이제까지 대학생의 혼전동거에 대해 하나의 사회문제로 문제시하는 시각이나 혼전

동거에 대해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 특히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대해 개인적, 가족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학적인 접근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혼전동거 의식 및 가족기능과 자아분화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가족기능 그리고 자아분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가족기능과 자아분화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 소재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370명을 설문지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하여 기초적

인 통계와 t검증과 F검증, 상관분석, 그리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성별, 연애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유무, 지인의 혼전동거 여

부, 독립기간, 출신고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대학생이 그리고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지인 중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가족과 독

립해서 생활하는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혼전동거 

개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연애경험과 혼전 

성관계 유무, 지인의 혼전동거 여부, 가족에서의 독립기간, 출신고교의 형태, 성별과 같은 개인

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분화 중에서는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남학생인 경우, 연애경험이 있고, 혼전 성

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인 중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에서 독립한 기간이 길

수록, 출신 고등학교가 남학교이거나 남녀공학인 경우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았다. 그리

고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과 자아분화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즉,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이 개방적일수록 자아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달리 

말해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정서

적 기능의 잘 분리되지 못할수록, 자아통합이 잘 되지 않을수록, 그리고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동거에 대한 의식상의 개방성이 높았다. 셋째, 대학생의 혼전동거 의식은 남학생인 경

우,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즉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민주적 양육방식을 받은 경우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대학생이 가진 혼전동거 의식의 개방성에 있어서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일부가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